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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 코로나-19 바이러스가 잠잠

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. 이제

는 아시아를 넘어 북미, 유럽으

로 퍼지고 있어 세계보건기구

(WHO)는 11일 결국‘팬데믹’

을 선언했다. 팬데믹은 전지구적

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

를 일컫는 용어이다. 

코로나-19는 중국 우한시의‘우한 화난 수산물 도매시

장’에서 유통되던 야생동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

있다. 뱀, 천산갑, 밍크, 박쥐 등의 동물이 거론되고 있는데, 

그중 가장 유력한 것은 박쥐이다.

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코로나-19가 박쥐에서 발견된 

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유사하다는 연구결과를 

발표했다. 또한 박쥐는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불리는 동물

로 사스나 메르스 같은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박

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. 그렇다면 왜 박쥐는 바이

러스의 온상일까? 또 바이러스를 운반하면서 왜 박쥐는 

질병을 앓지 않는걸까?

 

‘KISTI의 과학향기’에 따르면 박쥐가 여러 바이러스의 

숙주이면서도 정작 자신은 감염되지 않는 이유는 박쥐의 

특별한 면역체계 때문이다. 척추동물의 면역세포에서는‘

인터페론’이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. 이 단백질은 바

이러스, 박테리아, 기생충 같은 외부의 침입자들에 맞서 개

체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. 주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

데, 감염된 세포와 인접 세포 사이에 개입해 바이러스 복

제를 제한한다.

 

인터페론은 개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생성된다. 

감염이 되지 않았는데도 인터페론이 생성된다면 몸은 지

나친 면역 반응으로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. 예를 들어 우

리 몸은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면역계가 발동해 체온이 올

라간다. 바이러스는 고온에 취약하기 때문이다. 하지만 그 

대가로 우리는 고열로 인한 오한, 어지러움, 통증을 느낀

다.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.

 그런데 박쥐는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았을 

때도 세포에서 지속적으로 인터페론이 

만들어진다. 박쥐가 왜 지속적인 면역 

기능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

는지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없다. 연구

자들은 박쥐가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

이기 때문에 한 마리만 감염돼도 무리 전

체가 절멸할 수 있어 이런 시스템이 생긴 것이 

아닐까 추정하고 있다.

 

박쥐가 바이러스에 강한 이유 또 하나는 장거리를 날아

가는 특성 때문이다. 박쥐는 밤에 최대 350km 이상을 비

행한다. 당연히 이런 장거리 비행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

로 하기 때문에 신진대사율과 체온이 올라가게 된다. 박쥐

는 비행 중에 체온이 40℃ 이상 상승한다고 한다. 발열은 

그 자체로 면역 반응이므로 바이러스를 막는 데 도움이 

된다. 이와 더불어 신진대사율 증가에 따라 DNA를 손상

시키는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 박쥐는 손상된 DNA를 복

구하는 시스템도 발달했다. 그야말로 자신의 삶과 환경에 

맞추어 적응하다보니 강력한 항바이러스 체계를 오랜 세

월에 걸쳐 갖추게 된 것이다.

 

박쥐가 지금처럼 다양한 종으로 분화한 것은 약 5천만 

년 전이라고 한다. 5천만 년 동안 박쥐는 바이러스를 완벽

히 제거하기보다는 바이러스가 있어도 영향 받지 않는 쪽

으로 진화한 것이다. 콜로라도주립대 연구진이 발표한‘박

쥐 체내의 바이러스 분석 보고서’에 따르면 박쥐에게는 

총 137종에 이르는 바이러스가 있다. 여기서 인수공통 바

이러스가 61종이고 이를 다시 종별 평균으로 산정하면 박

쥐는 2.71종의 바이러스를 달고 다니며 이 중에서 인간에

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는 평균 1.79종이다.

 

그렇다고 박쥐를 박멸해야 할까? 각각의 생물은 생태계

에서 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. 바이러스를 막기 

위해 박쥐를 박멸한다면 생태계 전반에 후폭풍이 불 수 

있다. 그러므로 박쥐를 약재나 식재료로 쓰지 않는 게 더 

중요하다. 

바이러스 창고 박쥐는 왜 병에 안 걸릴까?


